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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적 고립은 사회관계 속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양적, 질적 수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며, 타인과의 관계 단절과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것

을 의미한다(Marsden, 1987; 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 2015). Townsend (1973)의 연구에서는 사회

적 고립이 과거에는 주로 독거노인과 1인 가구에만 국한

된 문제로 보여졌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독거노인과 1인 가구뿐 아니라 다양한 대상

군이 사회적 관계에서 분리되거나 고립되고 있다(Park 

et al., 2019).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0)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으로 정의

하며, 사회관계가 건강에 중요한 측면인 것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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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측정을 위한 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문헌을 수집하였다. VOS viewer를 사용하여 국가/지역, 

학술지, 연구기관, 저자, 키워드 및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문헌의 연도별 출판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 가장 많은 문헌이 출판되었다. 

공공환경 및 직업보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미국과 영국이 높은 인용횟수와 연결강도를 

보였다. 대한민국은 상위 20위로 나타났다.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19, 건강, 외로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주요 키워드와 연구 동향 및 연결성을 파악함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연구변화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의 예방적 관점에서 평가와 

중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계량서지학적 분석, 사회적 고립, 예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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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감은 2017년 28.1%

에서 2023년 33.0%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4.1%로 가장 높은 고립감이 조사되었다(통계청, 2024). 

이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2018년의 16%에

서 2023년 1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24).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과 우울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Noguchi et al., 2021), 낮은 정신건강 수준과 연관되

어 있다(Lim & Kua, 2011). SNS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

들은 상대적 박탈을 많이 경험한다(Kim, 2021; Smith 

et al., 2020; Yeo, 2020). 상대적 박탈감은 주관적 안녕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Lee & Lee, 2017), 삶의 만족

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iorgi et al., 2021). 

이러한 주관적인 외로움과 개인의 지위 상실, 상대적 박

탈감 등은 사회적인 고립을 유발하여 자살과 높은 상관

성을 띄며, 실제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Beller & 

Wagner, 2018; Calati et al., 2019). 반대로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통해 

소외감이 감소하여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oum & Sung, 2016).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척도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고립을 평가하기 위해 외로

움을 측정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

계 또는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연구도 있다(Sansoni et 

al., 2010; Valtorta et al., 2016). 이처럼 연구마다 사

용하는 척도가 다르지만 ‘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와 혼

동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Zavaleta et al., 2017), 표준

화된 사회적 고립 측정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ansoni et al., 2010). 표준화된 측정도구는 연구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도구의 부재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는 연구들의 비교와 종

합적인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Jensen-Doss & Hawley, 

2010).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으나, 전체 인구가 아닌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김춘남 등, 2018; Kim, 2017). 또

한, 기존 연구들은 체계적 고찰 등을 통해 분석 문헌에 대한 

요약된 결과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Kim & Ahn, 

2015). 그러나 특정 분야나 주제의 연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연구의 패턴

을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것은 연구 동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서지정보를 활용한 계량서지학

적 분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21). 

계량서지학이란, 문헌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 비롯한 

분석 방법이며, 연구 주제의 정량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

해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 출판 결과와 인용횟수에 근

거한 분석기법과 대응 기법이 계량서지학의 주요 분석 

방법이다(Noyons et al., 1999). 분석은 국제적으로 사

용도가 가장 높은 VOS veiwer (version 1.6.19)를 이용

하여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Van Eck & 

Waltman, 2014). VOS veiwer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며,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인용분석, 동시출현분석, 공

저분석 등 다양한 방법(Jeong & Ban, 2020; Son et 

al., 2022)으로 군집화(클러스터)할 수 있다. 국가, 저자, 

기관, 키워드 등의 데이터를 빈도와 연결강도를 통해 네

트워크 시각화 지도를 나타낼 수 있다(Jeong & Ban, 

2020). 시각화 지도는 각 키워드가 지정된 원으로 표시

되며, 원의 크기는 빈도를 나타내고 색은 군집(클러스터)

을 나타낸다. 각각의 원을 연결하는 선은 두께와 거리를 

통해 연결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방대한 연구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시각화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Van Eck & Waltman,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고립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

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관련 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를 

활용하였다. “Social isolation” AND (Evaluation OR 

Assessment OR Tool)을 키워드로 사용하여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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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출판된 문헌들을 검색하였다. 검색기준은 검색

어가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에 포함되는 논문과 리뷰 

논문을 포함하여 최종 6,028편이 추출되었다. 

2. 분석 방법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인용 분석, 동시 출현 분석, 공저 

분석, 동시 인용 분석,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이 

사용된다(Park et al., 2022). 인용 분석은 문헌이 동시

에 인용될 경우, 인용된 문헌들이 주제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 출현 분석은 두 개의 키워

드가 문헌에서 동시에 출현했을 경우, 두 개의 키워드가 

하나의 연관된 주제를 나타낸다고 해석한다(Boyack & 

Klavans, 2010; Kim & Song, 2014). 본 연구에서는 

공저 분석을 통해 연구기관, 저자, 국가를 파악했으며, 

서지 결합 분석을 통해 학술지를 파악, 동시 출현 분석을 

통해 키워드 및 클러스터를 파악하였다. 분석들은 도표 

및 시각화 지도로 나타내었고, 시각화 지도는 키워드별 

클러스터 색상 지도와 연도별 색상 지도로 구분하여 나타

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동향 분석

1) 출판 문헌 수

Web of Science의 결과 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연도

별 출판된 문헌의 수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1987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

지 사회적 고립과 평가도구에 관한 문헌은 6,028편이 

조사되었다. Figure 1은 1987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

되어 출판된 문헌의 수를 나타내며, 2024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165편의 문헌이 출판되었다. 1987

년 최초 1편의 문헌이 출판되었으며, 1989년을 제외하

고 매년 꾸준히 출판되었다. 2011년 이후 100편 이상의 

문헌이 출판되었고, 2015년 이후 200편 이상의 문헌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2020년 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이

며, 2021년 1,016편의 최다 문헌이 출판되었다.

2) 연구 분야

사회적 고립 관련 평가 연구를 진행한 문헌 6,028편 

중 상위 10개의 연구 분야는 Figure 2와 같다. 공공 환경 

Figure 1. Number of Published Literature on Social Isolation-Related Assessment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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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보건(public environmental occupational 

health)이 713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다음으로 심리학(psychology) 682편, 정신(psychiatry) 

628편, 신경과학(neurosciences neurology) 447편, 

노인학(geriatrics gerontology) 430, 일반내과의학

(general internal medicine) 367편, 건강관리과학 

및 서비스(health care sciences services) 365편, 환

경과학 및 생태계(environmental sciences ecology) 

337편,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296편, 교육

(educational research) 278편 순으로 나타났다. 

2. 계량서지학적 분석

1) 연구 국가 및 지역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국가 및 지역

은 총 155개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된 상위 국가 및 지역 20개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미국은 1,658편으로 가장 많은 문헌을 출판

하였고, 영국이 840편, 호주가 460편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인용횟수는 미국이 56,907편, 영국 32,908, 네덜

란드 12,843편 순으로 나타났다. 총 연결강도는 미국이 

985, 영국 967, 이탈리아 498 순으로 나타났다. 인용횟

수와 연결강도 또한 미국이 56,907편, 9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문헌을 

많은 곳에서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저 분석을 통해 155개의 국가 및 지역 중 서로 연결

되어 있지 않은 65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90개의 국가 및 

지역의 분포를 나타낸 시각화 지도를 Figure 3에 제시하

였다. 원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됨을 나타내며, 원들 간 연결선의 두께가 두꺼울수

록 국가 및 지역 간의 연결 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 기관 및 학술지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은 총 

7,688개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

가 진행된 상위 연구 기관 5개를 Table 2로 제시하였다. 

Kings coll London은 96편으로 가장 많은 문헌을 출판

하였고, University College London 85편, University 

of Toronto 82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연결강도 또한 

출판 문헌의 수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인용횟수는 

Kings coll London이 2,945편, University of Toronto 

2,557, University College London 2,318 순으로 나타

Figure 2. Top 10 Research Area on Social Isolation-Related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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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and region Publication Citation Total Link Strength

1 United States of America 1,658 56,907 985

2 England 840 32,908 967

3 Australia 460 12,333 439

4 Canada 448 12,834 458

5 Spain 344 8,090 415

6 Italy 336 11,791 498

7 Germany 332 10,728 491

8 China 318 7,627 281

9 Brazil 292 3,603 190

10 France 217 6,761 306

11 Nehterlands 204 12,843 411

12 Japan 158 4,036 126

13 India 143 2,696 178

14 Portugal 131 2,951 161

15 Switzerland 124 5,863 262

16 Scotlan 124 6,385 258

17 Sweden 123 5,851 281

18 Poland 118 4,997 149

19 Russia 91 720 64

20 South korea 90 1,339 94

Table 1. Top 20 Countries and Regions That Conducted Research on Social Isolation Assessment 

Figure 3. Countries and Rgions Where Research on Social Isolation Assessment Was Conducted



122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32, No. 2, 2024

났다. 공저 분석을 통해 최소 5편 이상의 문헌을 출판한 

연구기관을 나타낸 시각화 지도를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문헌을 게재한 학술지는 총 

3,024개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문

헌을 게재한 학술지 상위 5개를 Table 3으로 제시하였

다. Plos one은 97편으로 가장 많은 문헌을 게재하였고,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96편, Fronties in Psychology 68

No. Research institutions Publication Citation Total Link Strength

1 Kings coll London 96 2,945 224

2 University College London 85 2,318 192

3 University of Toronto 82 2,557 163

4 University of Manchester 62 2,162 132

5 University of Michigan 62 2,034 129

Table 2. Top 5 Research Institutions That Conducted Research on Social Isolation Assessment

Figure 4. Research Institutes That Conducted Research on Social Isolation Assessment

No. Academic journals Publication Citation
Total Link 

Strength

1 Plos one 97 3,284 9,241

2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96 1,278 15,618

3 Fronties in Psychology 68 924 10,551

4 BMC Public Health 57 707 7,949

5 BMJ Open 52 793 10,282

Table 3. Top 5 Academic Journals That Conducted Research on Social Isolatio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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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용횟수 또한 출판 문헌의 수 순

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총 연결강도는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618로 가장 높은 연결을 보였고, Fronties in 

Psychology 10,551, BMJ Open 10,282 순으로 나타났

다. 서지 결합 분석을 통해 최소 5편 이상의 문헌을 게재한 

학술지를 나타낸 시각화 지도를 Figure 5에 제시하였다.

3) 키워드 및 클러스터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연구 키워드는 동시 출현 분

석을 통해 총 28,841개로 나타났다. 키워드 중 social 

isolation, assessment, tool, evaluation을 제외한 상

위 키워드 1,000개를 동시 출현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

현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를 Table 4에 제시하였으

며, 코로나19가 741편의 출현 빈도와 총 연결강도 9,823

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외로움, 우울, 영향, 사람, 불

안, 위험, 전파, 스트레스가 그 뒤를 이었다. 

1,000개의 키워드는 10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으

며, 클러스터별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2가지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이름을 나타냈으며, Cluster 1 (빨간색)은 케어

와 관리, Cluster 2 (노란색)는 불안과 스트레스, Cluster 

3 (초록색)은 삶의 질과 질병, Cluster 4 (파란색)는 건강

과 외로움, Cluster 5 (보라색)는 우울과 유행, Cluster 

6 (하늘색) 아동과 정신건강, Cluster 7 (주황색) 사망률

과 위험 요인, Cluster 8 (갈색) 코로나19와 영향, Cluster 

9 (분홍색) 네트워크와 혜택, Cluster 10 (연분홍색) 재

택근무에 관련된 키워드로 나누어진 것을 Table 5와 

Figure 6에 제시하였다. 평균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발생

빈도를 분석하면, 원의 색상이 어두운 파랑에 가까울수

Figure 5. Academic Journals Publishing Research on Social Isolation Assessment

No. Keywords Citation
Total Link 

Strength

1 Covid-19 741 9,823

2 Health 737 5,452

3 Loneliness 687 5,817

4 Depression 618 5,000

5 Impact 361 2,437

6 People 337 2,726

7 Anxiety 322 2,336

8 Risk 313 2,325

9 Prevalence 296 2,174

10 Stress 286 1,948

Table 4. Top 10 Research Keywords on Social 

Isolatio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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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과거에 등장한 키워드, 원의 색상이 밝은 노랑에 가까

울수록 최근에 등장한 키워드이다(Figure 7). 가장 최근

에 등장한 키워드는 Covid-19, Pandemic, Loneliness, 

Frailty, Telehealth, Wellness, Well-being 등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자주 등장한 키워드는 Schizophrenia, 

Quality of life, Disability 등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

을 살피고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기 위해 계량서지학

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6,028편의 문헌이 검색되었으

며,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연도별 연구동향, 연구 분야별 

Clusters Name Top 10 keywords by cluster

1

Care, Management

Care. Management, Women, Model, Performance, Technology, Communication, Education, Social 

media, Gender

2

Anxiety, Stress

Anxiety, stress, behavior, Schizophrenia, Responses, Personality, Cognition, Consequences, Brain, 

Expression

3

Qualityof life, Disease

Quality-of-life, Disease, Association, Rehabilitation, Disability, Therapy, Quesionnaire, Cancer, 

Diagnosis, Frailty

4

Health, Loneliness
Health, Loneliness, People, Support, Adults, Older-adults, Dementia, life, Community, Interventions

5

Depression, Prevalence

Depression, Prevalence, Scale, Validity, Validation, Symptoms, Adolescents, Reliability, Meta analysis, 

Disorders

6

Children, Mental health

Children, Mental-health, Social support, Intervention, Outcomes, Experiences, Family, Caregivers, 

Qualitative, Well-being

7

Mortality, Risk factors

Mortality, Risk-factors, Physical-activity, Population, Prevention, Depressive symptoms, Predictors, 

Systematic review, Aged, Obesity

8

Covid 19, Impact

Covid-19, Impact, Risk, Mental health, Pandemic, Isolation, Corona virus, Sars-cov-2, Epidemiology, 

Public health

9

Network, Benefits

Network, Benefits, Associations, Psychology, Self-seteem, Acceptanc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Mental-illness, Life satisfaction, Mobile phone

10

Teleworking
Teleworking

Table 5. 10 Clusters for Social Isolation Assessment

Figure 6. Analysis of High-Frequency Keywords for 

Social Isolation Assessment

Figure 7. Analysis of High-Frequency Keywords by 

Year for Social Isolatio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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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가/지역, 기관, 저자, 학술지, 키워드 및 클러스

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1987년 이후 꾸준히 문헌이 출판

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100편 이상의 문헌이 출판되

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연

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

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국제적 공

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급격한 문헌의 증가

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환경 및 직업보건 분야에서 가

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심리학, 정신, 신경과학 

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는 사회적 고립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측면에

서 접근할 수 있으며, 공공환경, 심리, 정신 쪽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지역

사회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과 고독감, 외로움 등 부정적

인 심리상태가 경험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주요 주제

로 다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김춘남 등, 2018). 또한, 

코로나19의 출현으로 인해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심리 및 

정신 문제도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공공정책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도 사회적 고립이 긴급한 문제로 인식되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향

후 연구에서도 다양한 학문 분야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대

한민국은 18.9%의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로 OECD 국가 

중 10위에 속한다(Helliweill et al., 2022;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20). 또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추출된 상위 20개의 국가 중 가장 높은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사회적 고립 비율은 급속한 도시화와 핵가족

화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약화되었으며

(Liu & Zhang, 2015),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ark, 2019).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제공 전

략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건

강, 외로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순으로 많았다. 총 연결

강도는 코로나19, 외로움, 건강, 우울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연령

층 인구에게 정서 문제(외로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 공

황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해당 결과가 반영

되었다고 사료된다(Koh, 2020). 2017년 이전에는 질

병, 스키조프레니아, 뇌졸중, 재활 등의 질병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추출되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우울, 증상, 

위험요인, 예방 등의 키워드들이 추출되었다. 가장 최근

인 2020년 이후에는 외로움, 정서적 외로움, 공중 보건, 

코로나19, 정신건강, 소셜 미디어 등의 키워드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Cluster 1은 교육, 사회서비스, 기술 등과 관련된 케어

와 관리 키워드를 다루며,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Cluster 2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 이를 통한 행동, 정신분열증, 성격 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Cluster 

3은 삶의 질과 외로움에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장애

나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과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Cluster 4는 건

강과 외로움에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다양한 

대상군과 중재, 지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

한다. Cluster 5는 우울과 유행에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

되어 유병률이나 검증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음을 시사

한다. Cluster 7은 사망률과 위험 요인에 관련된 키워드

가 포함되어 있어 예방이나 예측변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Cluster 8은 코로나19

와 영향에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 공중보건과 

관련된 유행병들이 연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Cluster 9는 네트워크와 

혜택에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 사회관계와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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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인한 삶의 만족도, 자존감 및 심리학(인지행동치료)

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Cluster 10은 재택근무와 관련된 연구만이 분류

되어 군집화가 이루어졌다.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추출된 10개의 클러스터 

중에서 Cluster 4 (건강과 외로움), Cluster 8 (코로나19

와 영향)이 가장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Cluster 6은 중앙에 위치하

며, 아동과 정신건강이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모든 연령대와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양한 상

황과 상호작용을 한다(Zhou et al., 2021). 아동의 정신

건강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교육 및 사회적

지지 등 여러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Rickwood 

et al., 2014). 그러므로 Cluster 6의 주요 키워드인 아

동과 정신건강, 사회적지지, 중재, 효과, 웰빙 등은 다른 

Cluster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Cluster간의 중심 네트워크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luster 1 (교육, 사회버시스, 기술)과의 연관성은 

아동과 정신건강이 교육 환경 및 사회적 서비스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알 수 있다. Cluster 4 (건강과 외로움), 

Cluster 8 (코로나19와 영향)과도 연결되며, 이는 펜데

믹 상황에서 아동과 정신건강이 외로움, 건강 문제와 직

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Cluster 5 (우울과 

유행), Cluster 7 (사망률과 위험요인)과도 아동기의 정

신건강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성인기의 정신질환

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인간이 타인과의 사회관계 

저하, 사회적지지 부족과 정서 문제(우울, 불안, 스트레

스)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높은 위험성과 사망률을 동반

한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이 가속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

강의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Chan et al., 2011),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정서 문제(우울, 불

안, 스트레스)로 인해 대다수의 연구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증가했음을 보고했다(Ettman et al., 2020; Lee et al., 

2020).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지지

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Cloutier-fisher et al., 2011). 따라서, 본 계량서

지학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적 

관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변화 등을 다루는 

체계적인 중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 

평가를 통해 문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기에 보다 체계적이

고 다각적인 평가도구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Web of Science로 데이터베이스

를 한정하여 실시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게재

된 문헌들의 배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을 수집한 연구

가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경향성 제시로 학

문 분야별 효과성과 연구 방법론적인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주요 키워드와 연구 

동향 및 연결성을 파악함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연구변

화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사회적 고

립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연구 분야에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위해 계량서지학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2011년 이후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선언 이후 사

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증가로 인해 사회적 고립 문제

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다. 공공 환경 및 직업보건 분야

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사회적 고립 문제

에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

19와 건강, 외로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주요 키워드

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문제가 증

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군집화(클러스터)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는 건강과 외

로움, 코로나19와 영향 군집화가 가장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정신건강 군집화가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클러

스터와 연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적 고립 문제는 인간의 사회관계 저하와 정신적 문제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24년 제32권 제2호 127

이어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며, 예방적 관점으

로 다양한 요인의 변화를 다루는 체계적인 중재가 고려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평가도구를 

통해 문제 요인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고립 평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

였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적 관점에서 평가와 중재의 중

요성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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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Trends in Assessments for Measuring Social Isolation: 

A Bibliometr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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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isolation through 

bibliometric analysis.

Methods: Literature was collected from the Web of Science (WoS) database. National/Regional 

journals, research institutions, authors, keywords, and cluster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VOSviewer.

Results: The number of publication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2011, with most published in 

2020. Mos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fields of public and occupational health,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showing high citation counts and connection strengths. 

South Korea appeared in the top 20. The key keywords identified were COVID-19, health, 

loneliness,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main keywords, research trends, and connectivity in the 

assessment of social isolation over time. Based on this, we hope that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and intervention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on social isolation will be recognized and that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for related research.

Key words: Bibliometrics, Evaluation, Prevention, Social isolation




